


:: 식사동과공양왕이야기 

공양왕이 반나절보낸곳 

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 태조 이성계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그의 

칼을 피해 쫓겨 다니던 때의 일이다. 공양왕은 개성을 빠져나와 고양 

땅으로도망을왔다. 이곳에 바로고려의 명장이며 충신인 최영 장군이 

묻혔기 때문이었다. 파주를 지나 이곳 고양 땅 식시동에 숨은 공양왕과 

왕비， 그리고 왕이 사랑한 삽살개는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헤매 

다가 어두침침한 저녁 무렵에 식시동의 한 절에 머물게 되었다. 

그러나 이곳 절에서는 왕을 숨겨주었다가 후일 큰 화를 당할 것을 우 

려해 부근의 대궐고개에 왕의 일행을 숨겨 주고 매일 끼니때마다 밥을 

날라다 주었다. 식사(食좋)동이란 이름은 이렇게 하여 생겨난 것이다. 

식사동 애항비 제막식 식사동의 유래와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(2이0.7. 23) 

8 



고뺨1 

공앙왕릉 고앙시 덕앙구 원당동， 사적 제1 91호 

그 후 왕의 일행은 추격군의 말발굽을 피해 원당동 왕릉골로 숨어들었 

다. 왕의 일행은 이곳에서 반나절을 보낸 뒤 은신처 앞 연못에 그만 스 

스로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다. 

추격해옹 이성계의 군사들은 연못을 향해 짖고 있는 삽살개가 수상 

하여 연못의 물을 모두 퍼냈다 공양왕과 왕비의 시신을 발견하고 이곳 

에 장사를 치러 주니 그때부터 이곳을 일명 ‘반나절 릉’ 이라 부르게 되 

었다고한다. 

:: 고봉산과한씨 미녀 

백제의 미녀와 고구려 태자의 사랑 

고구려， 백제， 신라 쉰댁이 서로 대치하던 심국시대에 일산이 백제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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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토였던 적이 있었다. 일산의 중심에 자리 잡은 고봉산은 매우 중요한 

요새 겸 요충지로 고구려는 늘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

엿보았다. 

당시 이곳에는 한주라는 꽃처럼 아름다운 미녀가 살았는데， 어느 날 

백제를 정탐하기 위해 잠입한 고구려의 태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. 

청춘남녀는 처음 만난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져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

되었다. 

시간이 흘러 백제 땅에서 모든 임무를 마친 고구려 태자는 후일 만날 

것을 기약하고는 고구려로 돌아갔다. 고구려로 돌아옹 태자가 곧 왕위 

에 오르니 이가 바로 고구려의 안장왕이다. 

한편， 백제 땅에 남은 한주는 그 아름다움이 널리 소문나 백제의 태수 

로부터 청흔을받게 된다. 그러나한주는이미 장래를약속한사람이 있 

고봉산 고앙시 일산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봉화를 올린다는 뭇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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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승낙 할 수 없다고 거절한다. 장래를 약속한 사람이 누구냐는 태수의 

물음에 대답을 못하자 “네가 장래를 약속한 사람을 밝히지 않는 것을 보 

니 적의 첩자와내통한것이 틀림없다”며 한주를옥에 가두었다. 

이 소식을 들은 고구려의 안장왕은 을밀이라는 장수와 용감한 병사 

20명을 보내 한주를 구하려고 하였다. 을밀 일행은 신분을 숨기고 백제 

에 잠입한 후 백제 태수가 생일을 맞아 큰 잔치를 벌일 때 기습하여 태 

수를 죽이고 한주를 구출하였다. 

대군과 함께 국경에 주둔하다가 이 소식을 들은 안장왕은 크게 기뻐 

하며 한시바삐 한주를 만나고자 하였다. 

구출된 한주도 빨리 안장왕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높은 산에 올라 봉 

화를 밝혔다. 마침내 안장왕과 한주는 감격적인 재회를 하고 흔언을 맺 

게되었다. 

:: 풍동과 산황동의 부자 

라이벌 부자들의 재산 겨루기 

옛날 도촌천을 사이에 두고 풍동마을 쪽에는 황씨 성을 가진 큰 부자 

가， 산황동 쪽에는 노씨 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았다. 이 두 사람은 워 

낙 부자여서 대부분의 논과 밭이 서로 논둑을 사이에 두고 맞붙을 정도 

였다. 그런데 두 부자는 만나기만하면 늘 서로 자신이 더 부자라고 다 

투기 일쑤였다. 

그러던 어느 해 비가 많이 내려 도촌천에 놓은 나무다리가 떠내려갔 

다. 마을 사람들은 산황동의 노씨 부자와 풍동의 황씨 부자를 찾아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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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리를 놓아줄 것을 간청하였다. 자신들의 재력을 마음껏 뽑낼 좋은 기 

회라고 생각한 두 부지는 서로 비싸고 좋은 다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 

속을 한 후 비싼 다리를 만든 사람이 부자 내기에서 이기는 것으로 하 

자고약속하였다 

한 달이 지난 후 도촌천에는 두 개의 다리가 완성되었다. 먼저 황씨 

는 그 귀하고 비싼 농쇠를 이용하여 농다리를 만들었다. 옹 동네 사람 

들은 황씨가 만든 농쇠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. 그런데 노씨가 만든 

다리는 닭의 똥집으로 만든 닭똥집 다리였다. 미을 사람들은 두 다리를 

본 후 누가 더 부자인지를 판정하기 위해 며칠 동안 고심하게 되었다. 

그리고 고심 끝에 미을 사람들은 닭똥집으로 다리를 놓은 노씨가 더 부 

자라는판정을내렸다. 

황씨가 그 이유를 묻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. 

“농쇠다리는 수십 년 동안 고치지 않고 λF용해도 되지만 닭똥집다리 

는 매년 다시 만들어야만 다리를 유지합니다. 그래서 그만람 노씨가 더 

많은 돈을 쓰는 것이니 더 부자가 아니겠습나까?"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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